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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단됐던 미국 버뱅크시 청소년교류, 5년 만에 재개
- 버뱅크시 청소년대표단, 황효진 정무부시장 예방 -

- 올해 12번째로, 60년 자매도시 우호 증진의 산물 - 

인천광역시 최초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 청소년 대표

단이 인천을 방문해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했다.

인천시와 버뱅크시는 1961년 12월 18일 최초 자매도시 결연 이후 200

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왔지

만,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청소년교류를 재개하게 됐다. 

이번에 방문한 버뱅크시 고등학생들은 5명의 학생들과 2명의 인솔자로 

구성됐으며,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대표단은 25일 아라고 수업 참여 등 청소년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케이

팝(K-POP) 댄스체험, 글로벌캠퍼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인천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인천시정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울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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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정무부시장은 “5년 만에 재개된 버뱅크시와의 청소년교류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하며, 버뱅크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60년 동안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최고가 다 

인천에 있는 만큼 글로벌 도시 인천의 어제, 오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참가한 청소년대표단이 양 도시의 가교가 돼 앞으로의 

미래 60년도 인천과 버뱅크시의 우호증진과 교류강화에 기여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인천과 버뱅크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 114명의 고등학교

와 대학생이 상호방문하는 청소년교류를 이어왔으며, 기념 조형물을 

상호교환 등 자매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버뱅크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의 세계적인 미디어 수도로서, 워너브라더스, 워너뮤직그룹, NBC 유

니버설, 월트 디즈니 컴퍼니, PBS 등 수많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영화산업과 항공기산업이 발달한 도시

이다. 

<접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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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천시-미국 버뱅크시 청소년 
교류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